
일본 면방적회사의 아시아 전략(Ⅱ) 

 

◎ 닛신보 - 일본 내외의 제조·판매 체제 구축 

닛신보는 1990년대까지 일본의 대방적회사로서는 홀로 일본의 면사·포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날이 갈수록 위축되어 가는 면방업계의 체면

을 지켜왔었는데, 면제품의 수입침투율(輸入浸透率)이 90%를 넘어서게 되자 

일본내의 면사·포 수요가 격감하여 더 이상 일본 시장을 지킬 수 없는 지

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2000년부터 급히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생산거점을 

증강·신설하고, 중국에는 판매거점도 확보하였다. 닛신보의 아시아전략은 

업계가 놀랄 만큼 단기간에 용의주도하게 빠른 속도로 다채롭게 추진되었다. 

중국에서는 방직합판인 “상주명력(常州名力)”의 주식을 2000년에 추가로 

확보하여 33% 출자가 되었다. 2001년에는 방직가공합판인 “항주일면(抗州一

綿)”에 33% 출자하면서 환편기 14대와 월 100톤의 편성지 가공설비를 일본

으로부터 이설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닛신보가 전액 출자한 판매회사로 “닛신보·상하이”를 설

립하고, “상주명력”이 생산한 생면직물, “항주일면”의 편성지나 직물들을 중국

에 있는 일본계회사에게 판매할 체제를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년 5월에는 “베켄·그룹”과의 합판으로 설립된 “영파유과면

방직(寧波維科綿紡織)”과, 6월에는 “양가·그룹”과 함께 설립한 사염·직포·

가공합판인 “영파일중방직인염(寧波日中紡織印染)”이 신설공장으로서 시운전

을 하였다. 

이로서 닛신보가 이미 발표한 중국진출계획이 모두 차질없이 가동상태에 

들어갔고, “닛신보·상하이”는 4개의 합판회사 상품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

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닛신보가 합판회사인 “니까와·텍스타일”의 주식을 

2002년에 추가로 구입함으로써 자(子)회사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공장에 

방기 5만추, 연사기 2만추, 직기 34대를 증설하였다. 

또한 1998년 12월에 조업을 시작한 직물·염색합판인 “기스텍스·닛신보

(약칭(G&N)”에서도 직기 86대를 증설하였다. 

닛신보 본사에서는, 급격히 해외거점이 많아지면서 본사의 여러 사업부서

가 제각기 활용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고 보고, “글로벌·오퍼레이션(Global Operation)추진실”을 만들고 효율성을 올

릴 수 있게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케하고 있다. 

닛신보는 불과 2∼3년 사이에 해외생산거점과 해외판매거점을 짜임새 있

게 구축하였다. 본사와 해외거점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전사적인 입

장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의 정비가 끝났다. 이들의 거점

과 조직이 이제부터 점차 본 궤도에 진입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 곤도보 - 중국에서 방적·니트 제품 사업 전개 

곤도(近藤)방적소는 중국 청도(靑島)에서 방적합판의 “청도등화(藤華)방직”

을 가동하여 그 동안 흑자경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편성 및 염색사

업이 추가되었다. 편성과 염색부문은 작년부터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여, 작

년 11월부터는 전 부문이 매월 흑자를 내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① T-셔츠 

② 유아용, 어린이용, 부인용, 스포츠용 컷소(cut·sew)제품 ③ 합섬 100%의 

저지(jersey) ④ 흡습속건, 보온, 소취 등의 기능 소재 - 등에 대한 수준 높은 

가공기술을 확립함으로써 생산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곤도보는 이 공장의 생산라인을 방적부터 봉제에 이르기까지 일관생산이 

가능토록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 공장의 부지 내에 곤도보가 전액 출



자한 봉제회사를 설립하였다. 

곤도보의 텍스타일 사업부는 그 동안 “청도등화방직”이 생산한 니트지를 

받아, 니트 봉제품의 생산을 의뢰받아 왔었는데, 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니트제품의 기획 생산을 담당할 “KS플래닝(Planning)”회사를 발족시켰

다. 이 플래닝의 사업은 곤도보나 합판공장의 소재뿐만 아니라 외부의 소재

도 채용하여 상품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곤도보는 중국에서 면사를 생산하는 “제남성등(濟南成藤)방직”

과 합섬사를 전문으로 방적하는 “제남등동(藤東)화섬방직”에도 합판으로 경

영에 참여하고 있다. 성등방직은 순조롭게 면사를 생산하고 있는데, 등등화

섬방직은 가동이 여의치 않아 근본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방적 자(子)회사인 “곤도보·텍스틴드”는 최근 4만 7천

추를 증설하여, 9만추체제가 되었는데 지난 6, 7월부터 증설분도 완전 가동에 

들어가 순조로운 생산을 올리고 있다. 

 

◎ 후지보 - “BVD”봉제품 해외로 확산 

후지보는 2004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임차(賃借)한 “BVD”상표를 붙이고 있

는 봉제품의 약 절반을 해외에서 생산할 방침이다. 그리고 “BVD” 봉제품의 

판매고도 20%는 해외에서 벌어들일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해외

의 봉제 생산거점을 계획대로 구축하고 있다. 

태국에는 현지자본과의 합판으로 설립된 봉제관리회사인 “진타나·후지보”

가 “타이·후지보”의 소재로 “BVD” 흰색 내의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에는 

“후지보·어패럴”이 전액출자(全額出資)한 봉제 자(子)회사인 “후지보·상주

(常州)”에서 “BVD” 트렁크스(trunks)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에는 이외에도 현

지 봉제 회사에 위탁하여 “드라이·릴리스(Dry·release)”소재로 “BVD” 흰색 



내의도 생산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현지 봉제회사에 위탁하여 “BVD” 흰색 

내의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에 생산거점을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거점도 계획

에 따라 구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후지보”대리점을 통하여 주로 백

화점에 도매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문점에도 대리점을 통하여 도매로 판매할 

방침이다. 작년 5월에는 홍콩에서도 “후지보·홍콩”을 통하여 백화점에 도매

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작년 10월에는 대만에서도 “후지보·복식(服飾)”을 

통하여 백화점 등에 도매로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이 무렵 태국에서도 “진타

나·후지보”를 통하여 백화점 등에 도매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

라 중국에서의 판매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